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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라,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 
이하 재단)이 해산된다. 재단은 6월 1일 해단식을 개최했다. 

□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의 제정으로 설립

되었으며, ‘세계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운영되어 왔다. 재단의 2023년 예산은 약 630억 원
이며, 3실 4부 1추진단에서 현재 7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재단은 지난 26년간 재외동포 교육사업,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재외
동포 차세대사업, 한상네트워크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주요 초청사업인 세계한인회장대회(23회), 세계한상대회(20회), 세계

한인차세대대회(24회), 세계한인정치인포럼(8회) 등을 개최했으며, 매년 
3~4천 여 건의 재외동포사회 시행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왔다. 또한, 
다문화 취약동포와 해외 입양동포, 고려인동포 등 소외동포들의 안정

정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 아울러, 2020년~2021년 2년 연속 경영실적평가 우수등급(A)을 획득

했으며, 2021년에는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외교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2022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도 2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

□ 재외동포재단의 제10대 이사장인 김성곤 이사장은 퇴임사에서 “재외

동포청 설립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에 감사
드린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출범할 재외동포청의 최우선 사업으로

한글학교 활성화와 재외동포 청소년연수 확대, 세계한상대회의 세계화를 
다뤄줄 것을 부탁드린다. 더불어 향후 재외동포정책은 세계시민으로서



인류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안을 양성한다는

원대한 비전 속에 만들어져야 하며,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문의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김나영 과장, 02-3415-0142. 끝.


